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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소식

일간건설신문사와 건설외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교

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후원한

「2006 건설협력증진대상」시상식이 지난 해 11월 28

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 서종

대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권홍사 대한건설

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홍사「일간건설신문」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원사업자와 협력사 간의 상생이 기업경영의

핵심화두로 부각되고 있다”며“건설업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협동예술인 만큼 어떤 산

업 보다 상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2회를 맞은 건설협력증진대상은 건설업계

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

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업역다툼 등으로 인

해 손상됐던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고 건설인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건

설교통부장관 표창 10개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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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3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4개, 개

인공로상 3개 그리고 대상 1개 등 총 21개의 상이 수

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백

종윤 윤창기공(주) 대표이사가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을 받았다.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윤창기공(주) 백종윤대표이사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

다”며 윤창기공(주) 백종윤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을 간략

하게 밝혔다. “현장에 있는

기능공들이 대부분 교육적,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사람”

이라며“우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어깨

펴고 대접받는 일꾼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백

종윤 대표에게서 일용직 기능공에 대한 관심이 읽혀

졌다.

윤창기공(주)의 경영이념은「인간적인 회사」, 「능

력있는 회사」, 「봉사하는 회사」이다. 

백종윤 대표는「인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

용직 근로자들의 애경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반장급 기능직들은 회

사 자체 교육에 참가시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능인의 능력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능력이 있어야 많이 배풀 수 있고, 기능공들을 잘

대우해야 능력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백종윤 대

표이사의 말이 두 번째 경영이념인「능력있는 회사」

를 대변해 주고 있다.

윤창기공(주)은 2년 전부터 기금을 축적해 독거노

인들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으며 앞으로 봉사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봉사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대목을 엿보게 한다.

협력업체와 일용직근로자 모두에게 따뜻한 인간

적인 회사.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백종윤 대표는 오늘

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영광의설비건설인- 수상자인터뷰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수상 내역

부문 성명 회사명 직위 비고
건설교통부장관표창 백종윤 윤창기공(주)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의원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내빈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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